
:  역사에 길을 묻다

같이 보기

chocolate
초콜릿은 ‘신의 음식’이었다가 ‘영양제’였다가 ‘사치품’이었다.

아메리카 대륙의 카카오 열매는 유럽으로 넘어가, 지금에 이르기까지

달콤 쌉싸래한 맛으로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.

우리는 왜 초콜릿에 열광했을까?

글 편집실

인류에게 허락된

신의 음식

초콜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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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었고 도시 인근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 옥수수와 

같은 곡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고 한다. 

고대 마야인들이 귀중히 여겼던 카카오가 세상에 

알려진 것은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 15세

기 말 스페인 국왕 부부에게 이를 바치면서부터

다. 이후 16세기 초, 아즈텍 왕국을 정복한 스페인

의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실질적인 전파가 시작

됐다. 당시에는 카카오 10알로 토끼 한 마리를, 

100알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값어

치 있는 작물이었다. 중앙아메리카를 정복한 스

페인 사람들은 카카오를 본국으로 가져가기 시작

했고, 귀족들은 쓴맛의 음료에 설탕을 섞어 마시

기 시작하면서 달콤한 초콜릿을 마시는 것이 하나

의 유행처럼 번졌다. 카카오는 유럽에 전해진 뒤

로도 귀족과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. 

카카오, 신이 내린 음식으로 추앙받아

초콜릿의 역사는 그 영향만큼이나 오래됐다. 초

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는 원래 마야인들과 아즈

텍인들에 의해 재배됐다. 당시 카카오는 ‘신이 내

린 선물’이라 불렸다. 초콜릿은 고대 마야 문명에

서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음료이자 사치품

이었는데, 고형인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물과 옥

수수 가루, 고추에 뒤섞인 다소 독특한 형태였다. 

미국 인류학자인 소피 도브잔스키는 약혼식과 결

혼식 때 초콜릿을 사용하는 관습이 고대 마야의 

부유층에 퍼져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.

이렇게 귀한 작물인 만큼 카카오는 음식이나 옷으

로 교환되며 당시 화폐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. 심지

어 마야 문명의 사람들은 카카오 음료를 영양제로 

복용하기까지 했다. 카카오는 왜 이렇게까지 귀한 

대접을 받았을까?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

면, 고대 마야에서 카카오는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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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콤한 역사 이면에는 쓰디쓴 노예의 역사가 있어 

유럽 상류층 사회에서 카카오 수요는 점차 증가했

다. 초콜릿 음료는 유럽 사회, 특히 영국에서 홍차

와 비견되는 고급 음료로 유행했다. 프랑스 상류

층 사이에서는 초콜릿이 커피보다 최음효과가 있

다고 알려졌다. 

유럽으로의 원활한 카카오 공급을 위해 스페인은 

카카오 성장에 알맞은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를 

찾아 헤맸고 서아프리카에서 카카오 플랜테이션

을 시작했다. 카카오는 새로운 대륙에서의 적응

을 완벽히 하게 되었고, 서아프리카는 지금까지도 

세계 최고의 카카오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. 

이즈음 카카오를 고리로 하는 노예무역이 일어났

다. 카카오는 일일이 사람 손이 닿아야 수확할 수 

있는 까다로운 작물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

뒤따른다. 카카오의 번영은 노예노동, 열악한 재

배 환경 등 역사의 어두운 이면과 그 맥을 같이 했

다. 카카오를 향한 인류의 욕망으로 인해 애석하

게도 노예무역은 중단되지 않았다. 19세기 벨기

에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는 아프리카 콩고 자

유국을 하루아침에 왕의 사유지로 선포하고는 식

민지로 전환했다. 곧 벨기에는 콩고에 엄청난 규

모의 카카오농장을 만들었고 카카오를 거의 공짜

로 본국에 들여왔다. 벨기에는 카카오 수출국으

로 변신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. 

지금도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의 대다수는 서

아프리카에서 재배되고 있다. 1,400만 명의 노동

자는 카카오 농사를 지으며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

초콜릿 가격의 10%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받고 

노동하고 있다.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카카오의 

80%는 선진국에서 소비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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량으로 보급되면서 세계적인 식품으로 거듭났고 

군인들의 전투식량에 반드시 초콜릿이 들어 있을 

정도였다. 당시 초콜릿 제조업체인 허쉬(Hershey) 

초콜릿은 손에 쥐어도 녹지 않는 초콜릿 바를 만

들어 군인들에게 지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

수여받았다.

초콜릿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? 우리나

라에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

구한말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로 알려져 있다. 당

시 러시아 공관 부인이 규방 외교의 일환으로 양

과자와 양화장품들을 명성황후에게 바치면서 유

입된 것으로 전해진다. 국내에서 초콜릿이 본격적

으로 생산된 것은 1968년으로 동양제과와 해태

제과에서 이를 만들었다. 1983년에는 국내 최초

로 초콜릿을 입힌 과자인 빼빼로가 출시되면서 많

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. 

부유층의 전유물에서 전세계인의 기호품으로

귀족들의 사치품이었던 초콜릿은 언제부터 대중

적인 먹거리로 변모했을까? 초콜릿이 권력과 부

의 상징에서 대중적인 달콤한 식품으로 변신한 건 

두 명의 스위스인 덕분인데, ‘다니엘 페터’와 ‘로돌

프 린트’가 그 주인공이다. 

1879년 다니엘 페터는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

의 창업자, ‘앙리 네슬레’가 개발한 가루우유를 

초콜릿에 섞어 밀크 초콜릿을 개발했으며 이 초콜

릿에 다시 카카오버터를 넣어서 고형의 초콜릿을 

만들었다. 

이후 로돌프 린트는 초콜릿을 서서히 가열하면서 

롤러로 잘 섞어 고형이면서도 부드러운 지금의 일

반적인 초콜릿을 개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. 이때

부터 초콜릿은 대중적인 식품으로 그 모습을 바

꾸어 갔다.

이러한 초콜릿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투식

caca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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